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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하면 웬지 모르게 무섭고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방사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직업상 방사선과 늘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 많은 환자들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면서 방

사선이 없었다면 하는 가정을 가끔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사선의 위험성보다는 그 고마움

쪽에 더 무게를두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일년에 한두번쯤은 받게 되는 X선 촬영이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환경방사선량의 수

십배를 필자와 같은 직업인들은 받으며 일하고 있다. 또 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선의 양은 자연방

사선량의 수천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진도 기꺼이 방사선치료를 결정하고 또 받아들이고있는 것이다. 

방사선 치료 기술의 개선 속도도 눈부시다. 과거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

병원)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우리 나라 방사선 치료의 역사를 시작한 코발트 -60 치료기에서부

터 최근의 감마나이프, 세기조절방사선치료기(IMRT), 토모세라피, 사이버나이프, 양성자치료

기 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조직에는 방사선을 적게 받게 하고 암부위에만 집중

적으로 방사선을 쪼여 치료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좀더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파괴

하는 방사선을 찾아내는 것이 방사선치료기술 개발의 목표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환자들은 그

다지 힘들지 않고 수술 없이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의 혜택을 쉽게 누리게 된 것이다. 첨단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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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치료장비가 더 이상 한 두개 특정병원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

하여 전신의 암을 찾아내는 PET-C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40여개 병원

에 설치되어 이용되고있을 정도이다.

PET-CT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 왕성한 식욕(?)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포도당성분에 방사

성동위원소를 붙여 이를 주사한 다음 전신의 방사선을 스캔하여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원리이다. 이밖에도 흔히 본스캔이라 불리우는 전신뼈검사, 또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한 갑상선치료

등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과치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보편화되어있는 것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방사선을 다루는 대표적인 분야만 하더라도 필자가 속한 방사선종양학과(주로

치료를 담당), 핵의학과(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 영상의학과(X선 촬영, CT

등 영상진단을 담당) 등 점차 그 영역이확대되는 추세이다. 

건강관리를 위해 올바른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밖에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 것 또한 건강관리의 필수요소이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

로 방사선이며 또 만에 하나 암과 같은 난적을 만났을 경우 이를 이기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

로 방사선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사선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 이로운 점을 환자들에게 늘 나누어

주는 일에 종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큰 보람으로느끼고 있다. 

그래서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건강관리에관한한 방사선!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고.....




